
문화산책

June 6,  2019  l  정세민기자 page 1 of 8



page 2 of 8



page 3 of 8



page 4 of 8



page 5 of 8



page 6 of 8



page 7 of 8

◀앵커▶

6월의 시작과 함께

지역 미술가에는 유명 작가들의

특색있는 전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

오늘은

수 십 년 혼자만의 작품세계를 고집해온

대가의 전시와

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캔버스에 옮겨온

여성 작가의 전시회를 소개합니다. 

문화산책, 정세민기자입니다. 



page 8 of 8

◀리포트▶

한국 현대미술의 산증인인

하종현 화백이 부산을 찾았습니다. 

박서보, 이우환, 김창렬 등과 함께

우리나라 추상미술계를 이끌어 온

하종현 화백이 부산에서

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. 

50년이 넘게 오로지 단색화! 

그것도 굵은 마댓자루의 뒷면에

두터운 물감을 바르고

천의 앞면으로 밀어내는 배압법을 통해 보여온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? 

하종현 화백

" 예술이라는 것은 나만의 것 독창성이 있어야" 

1935년 생 ! 84살 ! 

백발의 화가는

오는 21일 미국 미시간에서 그룹전을, 

오는 9월 밀라노에서 개인전을 앞두고

지금도 매일 아침

새로운 소재와 기법을 고민하며

하루를 시작합니다. 

MBC뉴스 정세민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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